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
63개 대학,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금지 위반 여부를
평가, 이같이결정했다고 13일밝혔다.

현행 선행학습금지법(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
특별법)은 논술·구술·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
출제토록 규정하고 있다. 교육부는 대학의 위반 여부를
관리·감독하기 위해 매년 입시를 치른 뒤 선행학습 영향평가를
진행한다.

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대입에선 총 63개 대학이
대학별고사를 치렀다. 이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
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3개 대학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
것으로나타났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